
펩트론, 대웅제약에 펩타이드 기술이전

바이오벤처기업 펩트론(대표 최호일)은 최근 자체 개발한 펩타이드약물 전달기술을 대웅제약에 이전하고 공

동으로 제품을 개발키로 계약을 체결했다.
전립선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펩타이드약물(성분명 트립토렐린)과 약물을 몸속에서 서서히 안정적으로 방출

하는 기술을 개발해 대웅제약에 이전했다.
작은 단백질 조각인 펩타이드약물은 단백질약물처럼 약효는 우수하지만 체내 투여됐을 때 안정성이 떨어져

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약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투약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.
펩트론이 확보한 기술은 펩타이드약물을 미립구 모양의 생분해성 고분자에 담아 체내 전달해 고분자가 1개

월 동안 서서히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약물을 방출하도록 설계한 것이다.
또 선진 제약기업들과는 달리 트립토렐린을 미립구에 넣는 과정에서 독성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잔류

독성 문제를 해결했고, 직경이 작은 주사바늘로도 주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.
이번 제휴를 통해 펩트론은 앞으로 10년간 대웅제약에 트립토렐린을 공급하는 한편 약물을 체내 전달하는

고분자 제조기술을 이전했으며, 대웅제약은 이를 이용해 2002년 상반기에 서방형(徐放形) 전립선 치료제를 개

발해 2002년 말 이전에 제품화할 계획이다.
펩트론은 대웅제약과의 계약으로 매출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10년간 약 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

다.
펩트론의 펩타이드약물 전달기술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금을 포함해 2년간 총 3억원을 투입해

개발된 것으로, 전립선암 치료제 외에도 다양한 펩타이드약물 개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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